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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LiBS 증평공장 “첫삽”
2010년 6월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본격 생산 … 총 6000억원 투입

SK에너지가 1월30일 충청북도 증평일반산업단지에서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 공장 건설에 나섰다.

증평군에 따르면, SK에너지는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590억원을 투입해 LiBS 생산라인 2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4200억원을 들여 6개 라인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하이브리

드자동차용 2차전지 플랜트도 건설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증평공장에서 생산하는 리튬이온전지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MP3,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 전자

기기 배터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분리막은 전해질이온을 통과시키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부품이다.

SK에너지는 2004년 12월 국내 최초로 LiBS 자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 2005년과 2007년에 No.1, 2 공장을 가

동했다.

증평에는 신성홀딩스와 한국철강 등 태양전지 생산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SK에너지의 LiBS 공장 건

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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